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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natural groupings of mother-adolescents in terms of the sub-factors of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The natural groupings were as follows; the placating type, the blaming type,

the super-reasonable type, and the inattention typ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examined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it anger and anger coping strategies patterns by clusters of sub-factors of 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06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with the adolescent

sample suggested the presence of four clusters (‘placating-suppression', ‘mixing up-confusion',

‘authoritarian-hostility', ‘consistent-repression'). Additionally, these four group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rait anger and anger coping strategies (anger-suppress, anger-out, anger-control).

Key Words：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집(clusters of types of mother-adolescent's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특성분노(trait anger), 분노대처방식(anger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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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정서, 사회화 능력과 관련된 가장 핵심

적인 사회적 환경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이며, 어

머니와 아동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이후 자녀

의 정서능력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

고 있다(Saarni, 1989;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즉,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

고, 표현하며 행동을 조절하는 등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는 모-자녀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자녀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

들은 영유아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

어져왔지만(Eisenberg, et al., 1998), 최근에는 청

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Yap,

Allen, Leve, & Katz, 2008;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청소년기

는 신체 변화 및 심리적 동요 등의 발달적 특징

으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불안정

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넓어진 대인관계와 사회를 경

험하기에 가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고자 하려

는 욕구가 많아지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

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시점이기도 하다(Juang,

Lerner, Mckinnery, & Eye, 1999). 즉, 어머니로

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의 욕구와 성급한 자율

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모-자녀 관계의 갈등은 빈번해지

고(박휘숙․하정희, 2007), 특히 어머니가 자녀

에게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청소

년 자녀의 자기 통제력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나유미․

임연진, 2003; 박진경․도현심, 2001).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최근 연구들에서는 어

머니의 양육태도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자녀와

의 의사소통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녀의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적이

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자녀의 공격성 및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Klim es et al., 2007;

Stocker, Richmond, Rhoades, & Kiang, 2007), 효

율적인 부모의 의사소통방식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비행행동을 보다 덜 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희숙․

하정희, 2007; 양윤일, 2005).

요컨대, 의사소통 방식은 그들 간에 사실, 생

각, 의견, 감정의 표현을 통해 공통의 이해를 이

루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작용적 행동인데(Satir,

Banmen, Gerber, & Gomori, 2000), 이러한 의사

소통이 모-자녀관계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때,

청소년들은 욕구 불만 및 불만족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는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는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간에 의사소통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관련한

연구들(박휘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 오

지현, 2010a; 장영애․박정희, 2008)은 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을 높다-낮다 혹은 개방형-역기능

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어서, 모-자녀의 의

사소통 방식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종합

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Satir(1972)는 자아 존중감 수준에 따라 의사소

통 방식을 유형화하였는데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

하고 자아 존중감을 과장되게 보여주기 위한 대

처방법으로 자신, 타인, 상황을 고려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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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4개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역기

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여러 하위유형으로 세분

화 한 것은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징

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Satir(1972)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유형(placating)은 타인의 비위를 맞

추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까지 행

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비난형(blaming)은 타인

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또한 초이성형(super-reasonable)은 지

나치게 이성적이면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과소

평가하고 상황만을 중시하며, 산만형(irrelevant)

은 주제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타인,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형은 개인마다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주로 드러나는방식이 있게 된다. 그러나의사

소통 방식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상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방식

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 변인을 다차원적으로 고려

함으로써,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즉, 역기능적 의사

소통 유형의 네 가지 하위변인(회유, 비난, 초이

성, 산만)의 조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군집을 탐색하여 패턴 중심으로 구분되는 모-자

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다. 이는 단일 변인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

하려 할 때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변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유한 영향이 가려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

식은 청소년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모-

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구체적인 특

성들이 자녀의 정서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

의 정서 중에서도 분노는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

하는 감정이지만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의 경우

에 분노 충동이 오래 지속되며(이은순, 1998). 신

체 변화 및 심리적 동요 등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분노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런 정서이지만 분노

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 사회적 부적응 경

험을 동반하게 된다. 즉, 청소년의 비행, 학교 폭

력, 가출 등의 대표적 부적응 문제 기저에는 통

제 및 조절되지 못한 분노대처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서지영․최정윤, 2000;

신미영․김재환, 2001; 채유경, 2001).

이러한 청소년의 분노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고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 자주 경험되는

정서이기 때문에(이규미, 1999) 모-자녀 간 상호

작용의 질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전 시기보다 소원해지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정도에 따라 공격성과 분노 조절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김재엽․정윤경, 2007;

이진솔, 2007; Diamond & Aspinwall, 2003;

Kobak et al., 1993)이 보고 된 바 있다. 또한 어

머니의 적절한 통제 및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

의 자기 통제력이 높고,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나유미․임연진,

2003; 박진경․도현심, 2001).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해 최근 각기 다른 맥락

에서 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분노

대처방식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 수준이 높은 집단은 분노 억압과 분노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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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하며 분노를 잘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희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 모-자녀

간 역기능적 유형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특성 분

노 영향력이 분노대처방식의 방향에 변화를 주

고 있음을 밝혔다(오지현, 2010b).

상기의 연구들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

통이 청소년 자녀의 분노에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

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구분해 보고자 하는 모-

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군집에 따라서도

청소년의 특성 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

소통의 군집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 분노 및 분노

대처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어머니와 청소년 자

녀 사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탐색하

고 이해하며, 또한 모-자녀 간 건강한 관계를 형

성하는데 기여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역기

능적 의사소통 유형 ‘군’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연구문제 2>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

형의 ‘군’에 따라 특성 분노 및 분

노대처방식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청소년의 분노 정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420)*

구 분 N(%)

성별
남

여

240(57.1)

180(42.9)

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57(37.4)

148(35.2)

115(27.4)

가족 관계

모두 계신다

아버지만 계신다

어머니만 계신다

모두 안 계신다

392(93.3)

14( 3.3)

14( 3.3)

-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28( 6.7)

245(58.3)

14( 3.3)

119(28.3)

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40 ~ 50세 미만

50세 이상

28(16.1)

298(74.9)

36( 9.0)

생활 정도

아주 못 산다.

못 사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사는 편이다.

아주 잘 산다.

2( .5)

43(10.2)

310(73.8)

55(13.1)

7( 1.7)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

150~250만원

250~350만원

350~450만원

450~550만원

550~650만원

650~750만원

750~850만원

850만원 이상

50(11.9)

99(23.6)

96(22.9)

57(13.6)

55(13.1)

22( 5.2)

14( 3.3)

3( .7)

1( .3)

주.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학교 1학년 시기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이미리,

2009)와 분노 정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학교

폭력을 비롯한 공격적 일탈 문제 행동에 있어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비율이 높은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 조사 연구 결과들(문용린, 2008;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08)을 고려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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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의 중학교 2, 3학년과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의 남, 여학생 420명을 자료 분석

에 활용하였다. 그 중 모-자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자가정인 14명을

제외한 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측정도구

1)청소년이지각하는모-자녀간역기능적의

사소통 유형

본 연구에서는 심혜숙과 이상순(1998), 김영

애 가족치료 연구소(2004)에서 제작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척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

하고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재구성한

추미례와 김정희(2008)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

형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역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미

례와 김정희(2008)의 질문지를 청소년이 보고할

수 있게끔 수정한 후 5인의 청소년 관련 전공 전

문가(박사 3인, 교수 2인)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두 명 이상이 문항의

적절성을 보통이하로 평정한 기존 질문지의 3번

과 9번 문항을 삭제하였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22번 문항의 문장을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총 문항 수는 23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회유형 7

문항, 비난형 7문항, 초이성형 5문항, 산만형 6문

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회유형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

며(eg. 어머니는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

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주장하지 않는다), 비난형

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향을 나타낸다(eg.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무시

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편이다). 또한 초

이성형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면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과소평가하고 상황만을 중시하며(eg. 어

머니는 매우 이성적이 되며 무엇보다도 상황 해

결에 우선순위를 둔다), 산만형은 주제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타인,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성향을 나타낸다(eg. 어머니는 나의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엉뚱하게 답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각 하위 요인의 점수가 높

을수록 청소년은 어머니가 그 유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주로 보이고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회유형 .74, 비

난형 .85, 초이성형 .70, 산만형 .77로 나타났다.

2)특성분노 및 분노대처방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대처방식을측정하기위하여 Spielberger

등(Spielberger, Johnson, Russel Crane, Jacobs, &

Worden, 1985)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

겸구(1996), 이영식과 조주연(1999)이 한국 청소

년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STAXI-K)를 사용하였다. 이는

특성분노와 분노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상태, 특성분노는 각각 10문항, 분노 대처 방식

은 하위유형 별 8문항씩 총 24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한다.

STAXI-K에서는 분노 경험 수준으로 상태분

노, 특성분노를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얼마나 자주, 강하게 분노를 경험하는가

를 반영하는 분노 경향성만을 알아보고자 특성

분노 질문지만을 활용하였다. 본 질문지에서의

분노 대처방식은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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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분노 표출은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욕하

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과 같이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정

도를 측정하고, 분노 억제는 화는 나 있지만 이

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정도를 측정하며, 분노

통제는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화

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

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즉, 각 하위 요인의 점

수가 높을수록 분노상황 시에 이러한 대처방식

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측정도구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특성분노는 .85, 분노억제

.79, 분노표출 .78, 분노통제 .79로 나타났다.

3.연구 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학교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

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교사

에게 질문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편

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보내고 전화로 교사에게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

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4.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계수

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일

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들

이 어떻게 자연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집단으

로 묶이는지를 보여준다.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

소통의 하위유형(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

만형)에 근거하여 하위집단들을 조합하여 살펴

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변인 중심이 아닌 패

턴중심으로 분류하고, 독특한 유형을 이루는 각

집단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부모 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이 청소년의 분노경험 및 분노 표

현 대처방식에 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Hair와 Black

(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s 방법

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

어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

용할 때 이탈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분석 전에 주요 변인인 모-자녀 의

사소통 유형, 특성분노, 분노대처방식의 관계 정

도를 파악하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변인들끼리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청소

년의 특성분노와 분노대처방식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정적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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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특성분노

2.회유형

3.비난형

4.초이성형

5.산만형

6.분노억제

7.분노표출

8.분노통제

-

.15**

.28***

.27***

.24***

.51***

.63***

.05

-

.11*

.38***

.31***

.13**

.15**

.21***

-

.42***

.63***

.23***

.27***

.07

-

.39***

.24***

.23***

.20***

-

.18***

.18***

.13***

-

.51***

.32***

-

.03 -

*p < .05. **p < .01. ***p < .001.

<표 2>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분노대처방식의 상관관계

군집변인
군집1(N = 99)

회유-억제 집단

군집2(N = 96)

혼동-혼란 집단

군집3(N = 68)

지배-적대 집단

군집4(N = 143)

안정-억압 집단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88

-.38

.46

-.23

.61

.78

.43

1.28

-.67

1.06

.61

.26

-.70

-.76

-.89

-.82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M = 0, SD = 1).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녀 간 역기

능적 의사소통 유형 하위요인과 분노대처방식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회유형, 초이성

형, 산만형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방

식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비난형은 분노억

제와 분노표출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역기능적 의

사소통 유형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 유

형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네 변

인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군집분석

(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s)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4개 군집이 해석 가

능성 측면에서도 가장 적절하였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

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

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은 99명, 군집 2는 96명, 군집 3은 68명,

군집 4는 143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집특성을 파

악하여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하여 군집 변수로 역

기능적 의사소통 하위변인들이 조합된 형태를

검토하였다. 이를 고려해본 결과, 자녀가 지각한

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

는 방식이 동시에 드러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

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군집 명을 ‘자녀가

지각한 모의 의사소통 방식-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형태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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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유형, 2=비난형, 3=초이성형, 4=산만형

<그림 1> 군집프로파일

종속 변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
M(SD) M(SD) M(SD) M(SD)

특성분노
18.09c

(5.11)

20.23b

(5.36)

20.32a

(5.74)

16.65d

(5.27)
11.91***

분노억제
14.67a

(3.97)

15.37a

(3.86)

15.57a

(4.47)

12.97b

(4.19)
9.47***

분노표출
14.59b

(3.83)

15.43a

(3.97)

15.47a

(4.31)

13.37c

(3.83)
7.08***

분노통제
18.97a

(4.36

18.43a

(4.40)

17.41b

(4.68)

16.45c

(4.51)
7.33***

***p < .001.

주. 사후 검정은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였고, 같은 아래 첨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1 =회유-억제집단, 2 =혼동-혼란집단, 3 =지배-적대집단, 4 =안정-억압집단

<표 4> 군집별 특성분노, 분노대처방식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회유형과 초이

성형이 평균보다 높고, 비난형과 산만형은 평균

보다 낮다. 회유형은 자신을 낮추고 주로 타인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을 보이며 초이성형은 감

정은 무시한 채 상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녀의 감정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자녀를 달래고

맞춰주는데 급급하여 모 자신의 감정은 억제하

고 있는 집단으로 ‘회유-억제 집단’으로 명명하

였다. 군집2는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비난형

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역기능적인 특성들이 모두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자녀는 모의 비일관적인

태도에 어찌할 줄을 모를 것이며 모 스스로도 혼

란스러운 정서적 특성을 나타냄으로 ‘혼동-혼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회유형이 평균

보다 낮고, 비난형, 초이성형과 산만형은 평균보

다 높은데 특히, 네 집단 중 비난형이 가장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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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회유형은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자

녀가 모에 대해 강압적이고 독재적으로 지각하

고 있는 특징을 보여 ‘지배-적대 집단’으로 명명

하였다. 군집4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

형 모두 평균보다 낮다. 이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아서 자녀는 모의 태

도를 일관성 있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다 낮다고 해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

기 때문에 모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잘 느끼지

않고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이 되며 이는 억압적 대처(Weinberger,1990)의

정서적 방어성 특징과 유사한 양상으로 판단되

어 ‘안정-억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의

형태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모-자녀간역기능적의사소통유형의 ‘군’에

따른 특성 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들이 특성

분노와 분노표현양식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군집에 따라 특성

분노(F = 11.91, ***p < .001) 분노억제(F = 9.47,

***p < .001), 분노표출(F = 7.08, ***p < .001),

분노통제(F = 7.33, ***p < .001) 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의

사소통 하위유형에 따른 네 집단들이 특성분노

와 분노대처방식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Scheffé의 사후 검증

을 실시한 결과 특성분노 경향성은 군집3이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집2, 군집1, 군집4의 순서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노억제에서는 군집

3, 군집2, 군집1이 차이 없이 집단4 보다 높은 점

수를 보였다. 분노표출의 정도는 군집3과 군집2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집1, 군집4 순서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노통제의 정도는

군집1과 군집2가 가장 높았고 군집3, 군집4 순서

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1.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 간역기능적 의

사소통 유형의 군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차원인 회유형, 비

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에 따라서 어떤 자연발생

적인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

과, 하위요인들 점수의 조합에 따라 집단을 분류

했을 때 네 개의 독특한 집단(회유-억제, 혼동-혼

란, 지배-적대, 안정-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군집의 결과는 모-자녀 간 역

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특성을 기초로 분류하여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탐색적 연구의 결

과로서,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Satir 등

(2000)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적 근

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류된 군집에 따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특성을 추론해 보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유-억제’군은 회유형

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초이성형의 특징을 많

이 보이는 집단이다. 반면에 비난형과 산만형은

낮아 어머니가 자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며,

어머니의 자원은 감정보다는 지식이기에 상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

다. 즉, 자녀는 어머니와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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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을 달래기 위해 설득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고, 어머니는 자신과 자녀의 감정보다는

갈등 상황 자체를 모면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은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성향을 나

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는 ‘혼동-혼란’군으로 역기능적 하위

변인 모두 높은 집단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

녀를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며 다그치기도 하며

또한 문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했다

가 또 오히려 문제를 축소시키며 전환하려고 하

는 등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녀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측이 불

가능한 어머니의 태도에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어머니 또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모두 불확실

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지배-적대’군은 비난형이 가장 높으

며, 초이성형, 산만형 순서로 높은 특성을 보이

는 집단으로 회유형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비위를 맞

춰주는 일이 거의 없으며, 주로 자녀를 탓하고

무시하는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객

관적인 근거를 중시하다가도 즉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독재적이고 잔

소리만 많이 하는 대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어머니는 감정보다는 상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난형과 산만형이 둘다 높은 것으

로 보아 타인의 입장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시하

는 특성을 보여 적대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안정-억압’군은 역기능적 의사소

통의 모든 하위유형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다.

자녀는 어머니의 일관적인 태도에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역기능적 의사소

통 유형이 모두 낮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다양한 가능

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자

녀와 갈등 상황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감정이 촉

발되기 마련인데(Dix, 1991), 이러한 감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가 자

신의 정서적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하며 또한, 정

서를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억압적 대처(Weinberger, 1990)의

정서적 방어성 특징과 유사하여, 이 집단의 어머

니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감정을 억누르

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모-자녀간역기능적의사소통유형의 ‘군’에

따른청소년의특성분노및분노대처방식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탐색한 각 군집에 따라 청소년

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네 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대처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독재적인 특성이 두드러

진 ‘지배-적대’ 집단의 청소년들은 특성분노가

가장 높고,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억제, 분노표

출 방식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일관적인 태도로 어머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동-혼란’ 집단은 특성분노가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

노통제 방식 모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달래고 설득하려는 특성이 두드러

진 ‘회유-억제’ 집단의 청소년들은 특성 분노는

낮은 편이고 분노억제와 분노 통제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역기능적 하

위요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안정-억압’ 집단은

네 집단 중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가장 낮으며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방식 모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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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집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분노 정서는 각 집단

마다 특징적인 모습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

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째, ‘혼란-혼동’ 집단의 경우 특성분노가 가장 높

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통제 방식이 많이

나타났으며, ‘안정-억압’집단은 특성분노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통제방식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분노가 높

을수록 분노 통제력 또한 낮다는 보고(신미영․

김재환, 200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특성 분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비난형과 산만형이 빈번

하게 나타나더라도 회유형이 높을 경우 분노를

통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반면 비난형과 산만형을 적게 보이더라도

회유형이 낮으면 분노를 통제하는 경향 또한 적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분노의 영향력

은 어머니의 회유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분노 조절 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연구들(김광수, 2001;

신미영․김재환, 2001; 오지현, 2010b)에서 특성

분노와 분노통제와의 상관과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모-자

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분노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오지현, 2010b)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유형의 특성이 다른 유형들

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 중 하나이지만, 분노를 조절하는 능

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의사소통 양식을 자녀가

그대로 답습하나 아직 미성숙한 자녀들은 부모

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긍정적으로 오인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것(Satir et al., 2000)

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회유형의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은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기분과 상황에 안절부절하여 비위를 맞춰주는

모습으로 깊이 있는 정서적 공감을 나누기엔 어

려울 수 있겠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의 입장에선

어머니가 자신을 회유하는 것을 교양이 있다고

지각하여(Satir et al., 2000), 어머니의 태도를 긍

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발

달적 특징 중 하나로서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데, 자녀의 입장에

서는 이를 충족시키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회유

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 즉, 부모가 자신을 낮추고 맞춰줄 때 청소

년 자녀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배려한다

고 생각하여 분노가 촉발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

를 조절하고자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가늠

해 볼 수 있다.

둘째, ‘안정-억압집단’ 이 보이는 청소년 자녀

의 분노대처방식의 특징은 본 연구의 주목할 만

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즉, 네 집단 중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요인이 모두 낮은 ‘안정-

억압’집단은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가장 낮으며

분노억제, 분노표출 방식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일관적인 어머니의 태도에 청

소년 자녀가 안정감을 느낌으로써 분노 경향성

이 낮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분노대처방식 또한

적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부정적 분노대처방식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희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 오지현b, 2010)를 고려해 볼

때 어머니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분

노억제 및 분노표출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여 진다. 반면, 모든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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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었는데 즉, 네 집단 중에서 분노 통제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모-

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 경우 분노를 잘 통

제한다는 보고(박희숙․하정희, 2007; 양윤일,

2005)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

적인 의사소통이 적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곧

반대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일관적인 어머니의 의

사소통 방식은청소년 자녀가 느끼기엔 안정적으

로 지각할 수 있지만, 모-자녀 의사소통의 이면

을 추측해 본다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정서든

지 간에 정서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배제된 관계

일 수 있겠고, 또한 부모가 자녀의 상황에 무관

심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자녀가 정서적인 능력을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할 것이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높을수록 청소

년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 높고(고정자, 2005), 부

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

록 자녀가 일탈행동을 적게 보인다는(나유미․

임연진, 2003) 연구결과들이 이를 부분적으로 뒷

받침해 준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회유형

의 특성과 연관 지어 볼 때, 다른 유형들과 함께

회유형 또한 가장 낮은 집단이기에 분노를 조절

하는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조

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요컨대, 본 연구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

통 변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조합되는 형태를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들 간에 특징적인 관계패턴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발견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패턴과 청소년 자녀의 분노 정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의 특성 분노 영향력

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특성에 따라 분노표현 방

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

한 발견들은 추후 관련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어

야 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함의점

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

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군집분석

은 표본의 특성에 민감한 탐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추후 확인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

에서 도출된 네 군집이 타당한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로 나타난 네 개의 군

집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

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측면이 군집분석

의 방법론이 지니는 제한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즉, 군집분석 자체가 자연발생

적인 집단을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

에 확인된 군집들이 기존 이론이나 논리적인 추

론 방향과 항상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설

계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

통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는데, 어머니

와 자녀 간 지각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어머니가 보고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함께 측정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재검

증 작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방법은 주관성을

배제하는데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서는 제 3자의 보고나 전문가의 관찰 등을 통

한 다양한 측정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노감정이 부적응적인 문

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으며 임상군 집단과 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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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 집단은 특성분노와 분노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보고를 고려해 볼 때(서지영, 최정

윤, 2000) 연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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